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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벼를 가해하는 노린재의 종류
  벼의 이삭을 흡즙하여 반점미(班點米)를 유발시키는 노린재류는 세계적으로 40여종이 넘으며, 국내에서도 가시점둥글노린재, 배둥글노린재, 붉은잡초노린재, 흑다리잡초노린재, 미디표주박긴노린재, 흑다리긴노린재 등 10여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벼를 가해하는 노린재류는 이른 시기에 벼로 이동하여 출수 전에는 줄기에서 즙액을 흡즙하고, 출수 후에는 벼이삭을 흡즙하는 단식성 종과 출수 전에는 주로 잡초를 가해하고, 출수 후에 벼로 이동하여 벼이삭을 흡즙하는 다식성 종으로 구분한다. 단식성 종에는 먹노린재가 있고, 다식성 종에는 대부분의 벼 가해 노린재가 포함된다. 

2. 노린재에 의한 피해
  노린재류는 흡즙성 구기(吸汁性 口器)를 가진 해충으로, 주로 출수 전·후의 벼이삭을 가해하며, 노린재의 가해시기에 따라 피해양상이 다르다. 즉, 개화 직후에 피해를 받으면 쭉정이 또는 반쭉정이가 되고, 등숙기에 피해를 받으면 반점미가 된다. 노린재는 주로 벼 알의 배유(胚乳)를 흡즙하므로, 노린재의 구침에 찔린 곳을 중심으로 누런 반문이 있는 쌀이 만들어지며 이를 반점미라 한다(그림 1). 노린재 종류별 반점미 발생율은 가시점둥글노린재, 배둥글노린재, 붉은잡초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벼의 생육시기별로는 유숙기를 중심으로 출수기와 황숙기 사이에 벼를 가해할 때에 반점미 발생이 많다. 벼의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은 중생종인데 그 원인은, 8월 중순 이후에는 화본과 잡초의 출수가 많아져 노린재류가 이와 같은 잡초로 이동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논으로 비래하는 양이 적으나, 화본과 잡초가 출수하기 전에 출수하는 논에서는 노린재류의 침입과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산간부 내륙 지방이 평야지보다 반점미 발생이 많다.

3. 노린재의 종류별 발생
  반점미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노린재류는 원래 화본과 잡초지에서 서식하였고 벼를 가해하지는 않았다. 휴경지, 휴반잡초의 증가와 논의 관리소홀이 노린재 류의 발생과 관계가 깊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경으로 쌀생산 조절정책에 의하여 휴한지(休閑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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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에 의한 반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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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 피해를 받은 벼이삭

그림 1. 노린재에 의한 쌀(좌) 및 벼 피해(우)


	 
	 
	 
	 
	 
	 

	 
	 
	 가. 먹노린재
  먹노린재는 노린재과에 속하며, 영명은 black rice bug, 학명은 Scotinophara lurida Burmeister이다. 성충은 진흑색이며 암컷의 길이가 9.3mm, 수컷은 8.5mm정도이고, 알은 길이가 0.9mm 정도의 회백색 구형이며, 약충은 적갈색 내지 회갈색으로 다 자랐을 때 7.2mm정도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 동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벼를 중심으로 한 화본과 작물이 기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낙엽 밑이나 고사한 잡초 속에서 성충태로 월동한 먹노린재의 본답 이동시기는 6월 초부터이며, 본답에서의 발생최성기는 7월 초순이었다. 월동성충의 수명은 평균 27.2일이었고, 평균 산란수는 30.7개로 최고 55개까지 산란하였다. 난괴로 산란하는데 난괴 당 알수는 12~16개이며, 2~3열로 산란한다. 산란위치는 벼줄기의 수면 2~10cm 위에 주로 산란한다. 먹노린재의 알기간은 평균 4.3일이었고, 약충기간은 45.8일 이었다.
  먹노린재 월동성충은 6월 상순부터 발생하여 7월 상순에 최고밀도를 보였으며, 알은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에 발견되었고 최고밀도는 7월 하순이었다. 약충은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발생하였고 최고밀도는 8월 중순이었다. 또한, 신성충은 8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였고, 최고밀도는 9월 중순이었다. 

 나. 가시점둥글노린재
  가시점둥글노린재는 노린재과에 속하며, 영명은 white spotted spined bug, 학명은 Eysarcoris aeneus Scopoli이다. 회갈색 내지 흑갈색의 점각이 흩어져 있으며, 더듬이는 연한 갈색이고 끝에서 두 마디는 흑갈색이다. 앞가슴 등판의 앞 양쪽에는 뚜렷한 흑갈색 무늬가 있어서 보랏빛을 띤 구리색이며 광택이 난다. 양쪽의 돌기는 뾰족하고, 작은 방패판은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그 기부 중앙에 황백색 무늬가 있다.
  벼, 맥류, 옥수수, 피, 조 등을 가해하며, 벼를 가장 좋아한다. 특히, 벼의 출수기부터 등숙기에 걸쳐 약충과 성충이 벼이삭에 모여 흡즙한다. 일반적으로 조기 조식한 논에서 피해가 크다. 1년에 2회 발생하며 잡초 사이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 성충은 4월 중순경부터 활동하는데 이 때는 주로 보리이삭에 모여 흡즙·가해한다. 암컷 1마리의 산란수는 200개이며 1회에 10여 개 내외를 화본과 식물의 줄기나 잎에 두 줄로 산란한다. 4~6월에 부화한 약충은 20~25일 만에 성충이 되는데 성충의 수명은 60~80일이다. 우화최성기는 7월 하순~8월 상순이며 제2회 성충은 9월 중순경에 출현한다.

 다. 미디표주박긴노린재
  미디표주박긴노린재는 긴노린재과에 속하며, 영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학명은 Togo hemipterus Scott이다. 몸은 대개 흑색이며 날개는 암갈색이고, 머리는 크고 흑색이며 점각이 조밀하다. 더듬이는 황갈색이고 제 1마디의 기부, 제 3마디의 말단 및 제 4마디는 암갈색이다. 제 1마디는 굵고 짧으며, 제 2마디가 가장 길다. 앞가슴 등쪽은 흑색이고 그 후연 끝은 갈색이다. 앞 가장자리는 뚜렷하게 깃 모양으로 되고, 중앙은 공 모양으로 늘어나 있으며 뒷 가장자리 가까이에서 잘록해져 전체모양이 표주박을 연상하게 한다. 작은 방패판은 흑색이며 끝이 갈색인 개체도 있다. 반시초(半翅[image: image6.jpg]


)인 날개는 배 끝에 훨씬 미달하고 연한 갈색에 흑갈색의 점각이 흩어져 있다.
  성충과 약충이 화본과 식물을 좋아하는데 벼이삭이 패면 이삭에 모여 흡즙·가해한다. 1년에 2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잡초 사이에서 월동한다. 월동 성충은 4월 중순경부터 활동하며 30~40일에 걸처 200개의 알을 낳는데 1개씩 낱개로 낳는다. 제 1회 성충 발생최성기는 7월 하순이고 제 2회는 9월 상순이다. 성충은 독새풀이나 참새포아풀의 종자가 있는 곳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

 라. 흑다리긴노린재
  흑다리긴노린재는 긴노린재과에 속하며, 영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학명은 Paromius exiguus Distant이다. 체장은 7.5mm정도로, 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와 앞가슴등판 및 이 검은색을 띤다. 성충의 경우 개체에 따라 체색변이가 있지만 날개는 담갈색을 띠며, 날개를 접었을 때 2쌍의 흑색 반점이 날개 가운데에 있다. 약충은 검은색에 가까우며 작은 방패판과 복부의 날개딱지부분의 흰색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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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점둥글노린재 성충

미디표주박긴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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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다리긴노린재 성충

먹노린재 성충

그림 2. 벼를 가해하는 여러 가지 노린재의 형태


	 
	 
	 
	 
	 
	 

	 
	 
	  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화본과 식물의 이삭을 가해하며 가해를 받은 종실은 쭉정이나 반점미가 된다. 한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의 해안 사구 및 하천주변에 발생하며, 일본의 경우 해안가 사구지역에서 다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년 3회 발생하며, 유숙기에 가해하여 반점미를 일으키는 해충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경기도 김포, 인천지역의 해안가 벼 포장에 발생이 많았는데, 벼멸구 등 벼의 후기 병해충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농약살포가 적어 노린재류의 발생이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벼 생육후기 장기 가뭄이 노린재류 등 해충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피해 논 포장 주위에 억새, 갈대 등 화본과 잡초의 발생이 많아 노린재류의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4. 방제요령

	 
	 
	 가. 경종적 방제
  화본과 잡초가 고사한 뒤인 6월 이후에는 노린재류는 불안정한 먹이 조건에서 생활하게 된다. 7월 중순부터는 피가 출수하기 시작하며, 8월부터는 화본과 잡초의 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린재류는 이와 같은 잡초에서 번식한다. 그러나 화본과 잡초가 출수하기 전에 출수하는 논은 불안정한 먹이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던 노린재류의 이동과 번식의 장소가 된다. 그러나, 출수기를 8월 중순 이후로 늦추면 노린재류의 흡즙에 의한 반점미의 발생이 적어진다. 휴반 잡초의 예취에 의해서도 반점미의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취시기가 중요하여 벼의 출수 10일전에 1회의 예취로서도 효과가 인정된다. 단, 먹노린재는 이른 시기에 벼로 이동하므로 경종적인 방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나. 약제 방제
  대부분의 노린재류는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따라서, 포장내의 노린재는 주위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 없다면 1회 방제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린재의 발생이 많은 경우 약제 살포시 주변 논두렁이나 배수로 등 유입원이 될 수 있는 곳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약제의 살포시기는 출수 후 유숙기 이전이 바람직하다(표 1). 그러나, 먹노린재는 이동시기가 빠르므로 약제방제시기도 빨라져야 하며, 방제적기는 성충 이동최성기인 6월 하순~7월 초순이 된다. 이 시기에는 표 1의 경엽처리제는 물론 카보입제를 사용하여도 효과적이다.

	 
	 
	 
	 
	 
	 

	 
	 
	표 1. 노린재류 방제를 위한 등록약제 일람

	 
	 
	품 목 명

상 표 명

사용 적기

안전 사용 기준

메프유제

파비분제

파프유제

펜치온유제

스미치온(호리치온)

엘비

씨디알(엘산)

리바이짓드

출수후(발생초기)

발생초기

출수후(발생초기)

출수후(발생초기)

수확 15일 전까지
(4회 이내)

수확 7일 전까지
(4회 이내) 

수확 7일 전까지
(5회 이내)

수확 15일 전까지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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